
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 

- 경제 회복중이나 섬유기업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어 

인도네시아는 2005년에 석유연료 가격급증에 따른 고금리정책으로, 2005년 

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에 걸쳐 자동차, 가전 등의 내구소비재 생산과 판

매가 크게 줄었는데, 인플레를 억제한 효과가 있어 금리가 인하되면서 2006

년 후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. 이와 같이 일반경기는 회복되고 있으나 

섬유산업은 아직도 고전이 계속되고 있다. 인도네시아의 2006년 섬유제품 수

출은, ‘중국 플러스 원’ 효과 등으로 의류 중심으로 구미로의 수출이 증가하

였으나, 섬유산업 중 상류(上流 ; upper stream) 및 중류(中流 ; mid stream) 산업

은 전반적으로 불황이었으며, 기업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. 

 ◎ 금리 긴축이 완화되면서 일반경기 회복 

인도네시아의 2006년 실질 GDP(gross domestic product ; 국내총생산) 성장률

은 5.5%로 정부목표에는 못미쳤으나, 2005년의 5.6% 실적과는 거의 비슷한 

실적을 보였다. 중앙은행인 ‘인도네시아 은행’은 2007년의 경제성장률을 

5.7~6.3%로 예상하고 있다. 

인도네시아에서는 2005년에 보조금이 삭감되어 석유연료 가격이 2.5배~3배

로 껑충 올랐는데 인도네시아 은행은 정책 금리를 올려 인플레를 억제하려 

하였다. 2005년의 인플레율은 17.1%로, 2006년에는 6.6%로 크게 떨어지고, 

2007년에는 6%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. 인

도네시아의 정책 금리는 2005년에 12.75%에서, 단계적으로 내려가 현재는 



9%가 되었다. 이것은 식어버린 소비나 생산의 재활성화를 빠르게 향상시키

고 있다. 

중앙통계국에 의하면 2006년의 수출액은 전년보다도 7.55%가 증가하여, 

1,006.9억 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하였다. 수입액은 5.85% 증가한 610.7억 달

러, 무역흑자는 396.1억 달러로 41.38% 증가하여 역시 최고 실적을 보였다. 

인도네시아의 통화인 루피아(rupiah)의 미 달러와의 환율은 2005년 9,700 

루피아, 2006년 9,050 루피아에서 2007년에는 9,000~9,200 루피아 정도로 예상

된다. 월액 최저 임금은 자카르타 지구의 경우 2006년에 81만 9,000 루피아

에서, 2007년에는 90만 5,560 루피아로 올라 구매력을 올리고 있다. 

 ◎ 연료원 바꾸고 중점 생산 분야 집중 

데이진(Teijin ; 帝人) 그룹의 폴리에스터 섬유 메이커인 ‘데이진 인도네시아 

파이버 코퍼레이션(Fiber Corporation : TIFICO)’에 의하면, 오랫동안 검토해 

온 석탄연료에 의한 자가발전 설비 공사를 2월 말까지 완성하였다. 그동안의 

석유연료와 비교하면 연간 20억~25억엔의 코스트 삭감이 될 것이다. 2005년

말 완성을 예정하였으나 트러블이 계속되어 늦어졌다. 

TIFICO는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없는 불채산품목(不採算品目)

인 폴리에스터 FOY(2工程式 延伸絲)의 월산 능력 3,000톤 중에서 1,500톤의 

생산을 중지하고, 2006년 12월말로 이 설비를 철거하였다. 

다른 한편에서는 세섬도사(細纖度絲)의 설비를 월 200톤 늘려, 스포츠 웨어 

용도에 대응하기로 하였다. 장섬유분야에서는 그 동안의 일반의료(衣料) 중심

에서 스포츠 웨어용 등의 기능 용도, 카시트지(car seat地), 커튼(curtain) 등의 

비(非)의료 용도로 바꾸고 있다. 



또한 ‘데이진 파이버’ 수준으로 품질을 올려 대일 수출량을 현재보다도 

50% 올릴 계획이다. 

인도네시아 도레이(Toray) 그룹 주요섬유 5개사의 영업손익 합계는 2006년

도는 에너지 코스트나 인건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적자가 예상되지만, 2007

년에는 다시 흑자로 만들 계획이다. 

2007년에는, 2006년도의 에너지 교체, 폴리에스터/레이온 방직염(紡織染) 일

관(一貫)의 ISTEM과 아크릴 방적 ACTEM의 생산규모를 축소한 합리화, P/C 

혼방직염 일관의 CENTEX의 광폭 염색설비 1계열의 도입 공사 완성 및 합

섬 메이커 IS의 품종특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 CENTEX와 P/C 혼방직 

ETX의 흑자 확대, 기타 3개사의 적자 압축으로 전체적으로는 흑자화를 계획

하고 있다. ETX는 2008년에 방적 설비를 4만추 늘려 약 14만추로 확대할 계

획이다. 

 ◎ 살아 남기 위하여 품질 향상이 최우선 

닛신보(Nisshinbo) 그룹의 방직기업 ‘니카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’는 이익률

을 향상시키고자 에너지 비용을 억제하고 한층 더 품질을 유지 향상시키려 

하고 있다. 

니카와 텍스타일에 의하면 석탄 자가발전으로 교체하는데 따른 초기의 트

러블을 극복하여, 운전하는데 따른 노하우 등을 개선하면서 가동을 궤도에 

올려나갈 방침이다. 

동시에 코스트보다도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하여 향상시킨다. 방적설비 증

설 등의 큰 투자 계획이 없지만, 품질의 유지 향상을 위한 소투자는 계속할 

것이다. 



닛신보 그룹의 직포 염색가공 기업인 ‘기스텍스 닛신보 인도네시아(G&N)’

에 의하면, 다시 흑자경영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. 2006년도 전반에는 에너

지나 약품코스트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, 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설비의 형편이 

좋지 않아 생산량이 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었는데, 후반에는 생산량을 확

보할 수 있게 되어 코스트 대책도 개선되었다. 

동사의 설비는 새로운 시설과 구기(舊機)가 섞여 있으며, 오래된 설비중에

서 머서화기와 수지가공기를 교체하여 2007년 6월에 완성되면, 품질향상과 

효율개선의 성과를 올리도록 할 것이다. 

구라보(Kurabo)계의 방직기업 ‘구라보 마눙갈 텍스타일 인더스트리(구마텍

스)’는 인도네시아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설비를 확대하는 등 적극책을 명확

히 내놓고 있다. 그 중의 하나로 천연가스에 의한 ‘코제너레이터(co-

generator : 전력 열 공급 발전시설)’를 도입하여 2007년 1월부터 가동 예정이

며, 현재의 매전(買電)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것이다. 

광폭(廣幅 190cm) 에어젯 직기를 2007~2009년의 3년 동안에 매년 6대씩 계 

18대를 도입한다. 방적 설비는 ‘무라다 볼텍스(村田 vortex)’를 1대 증설한다. 

방적사 및 생직물(生織物 ; grey fabric) 판매뿐만 아니라 외주에 의한 염색

가공 직물을 판매하는 사업도 넓혀 나갈 것이다. 

다이와보(Daiwabo)계의 방직기업 ‘프리마텍스코 인도네시아’는 2007년도(1

월~12월)에 일본시장을 다시 개척하고, 표백 가공의 수주(受注)를 크게 늘리

며 폴리에스터 혼방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. 일본 시장의 재(再)개척은 2006

년 10월에 처음으로 도입한 도비(dobby)직기 10대를 가장 효과적인 시설로 

활용할 예정이다. 표백 가공의 수주 확대는 150cm 폭의 광폭기를 도입하여 



생산 능력을 년산 900만 야드로 늘리며, 혼방사는 월 100곤(梱) 생산을 목표

로 하고 있다. 

동사는 2006년도 대일 수출이 감소하여 감수(減收)되었는데, 경비절감이나 

표백가공의 수주를 증가시킨 보람이 있어 증익(增益)을 달성하였다. 최근 3년 

동안에 대량생산형(型)에서 방향을 돌려 체제를 정비한 것이 효과를 나타냈

다. 방적에서는 세번수화하는 등 실의 품종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현재 100수

까지 뽑고 있다. 또한 에너지 값이 오른데 대해서는 2005년에 매전(買電)으로 

교체하였다. 

 ◎ 체질 개선의 보람 있어 국제 시장 파고 들어가 이익 안정 

‘도요다(Toyoda ; 豊田) 통상’이 100% 투자한 2인치(inch) 방적회사 ‘도멘보

(Tomenbo ; 東綿紡) 인도네시아’는 패션 소재를 중심으로 생산하던 것을, 도

요다 통상((通商)과의 시너지효과를 올리도록 오래된 기업 체질을 바꾸면서 

추진해 왔다. 

지바(千葉) 사장이 2년 반 전에 취임하였을 때에는 의료용(衣料用) 95%, 비

(非)의료용 5%였는데, 현재는 각각 50%씩 같은 비중이 되었다. 비의료 용도

는 카시트(car seat)를 비롯한 자동차, 오토 바이크(auto-bike) 관계, 유통창고용 

자재, 소방호스, 가구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. 비의료 용도의 약 80%는 인

도네시아 내에서 판매하는 정번품(定番品)들이다. 이에 대하여 의료용은 차별

화 방적사의 수출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대조적이기도 하다. 

‘도카이센코(Tokai Senko ; 東海染工)’계의 염색가공기업 ‘도카이 텍스프린트 

인도네시아(TTI)’는 현지시장용의 판매를 점차 늘리고 있다. 

동사에 의하면 월간 가공량은 270만~300만개이며, 시장 구성은 270만개 중 



직접 또는 간접 수출이 150만개로 구성비는 55%이며, 순(純) 현지시장용이 

120만개로 구성비는 45%이다. 순 현지시장용 수탁가공은 이익의 일부를 안

정적으로 판매액으로 올리면서 가공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를 보완하는 

역할도 하고 있다. 

여신(與信)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계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시장에 들

어가는 일은 별로 없다. TTI의 거래 상대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섬유 도매시

장인 다나 아반 시장(市場)의 자카르타 기업으로서 4개사로부터 수탁(受託)가

공에만 한정하고 있다. 

TTI에 의한 컨버팅(converting)을 추진하는데 따른 수출용 가공단(加工緞)도 

그 중심은 인도네시아 봉제기업을 위한 것이다.♣ 

 


